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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개호보험제도 하에서의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책이 

한국에 주는 함의

류 애 정
(일본 동양대학 복지사회디자인연구과박사과정)

 2000년 4월의 개호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일본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보편화의 

확 로 빈곤자 심이었던 사회복지 상이 국민에게 확 되고, 노인복지서비스의 제공체제

의 구축이라는 면에서 장 을 가지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보편화 개에 있어서 

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취약계층에 한 지원이 그다지 세 하게 구축되어져 있지 못함

에 따른 문제 이 지 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실시 이후 소득층에 

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,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여 히 내포하고 있는 생활문

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, 어떠한 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제도를 심으로 한 선행연구를 

기반으로 동경도 스미다구의 황을 살펴본 후, 한국의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발 과제에 시사

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고자 한다. 그 결과, 1. 자기부담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

을 기피하는 상이 소득층에 집 되는 경향이 있고, 소득층이 요지원계층으로 인식되는 

상이 나타나고 있다. 2. 스미다구의 경우는 소득층 집지역으로서, 공식자원 이외 비공식

자원의 지역내 공 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, 경제  문제 뿐만 아니라 생활 반에 문제 을 

안고 있는 것으로 악되어 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. 3. 여성개호자에 한 지원방안 등이 

요구되고 있다. 개호의 사회화라고는 하지만, 그 궁극 인 제로서 재가에서의 생활을 권유

하고 있는 개호보험제도의 앞으로의 과제로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학 문제, 개호

역할의 한 남녀분담 등 원천 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으면, 사회취약계층에게는 그림의 떡

과 같은 제도로 밖에 인식되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. 한국도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형태

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시를 비하고 있다. 무엇보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강 이라고 제시

할 수 있는 것이 민간부분의 왕성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에 정책은 정책 으로, 실천 장에

서는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동들이 요구되어진다. 아울러 

취약계층에 한 지원들이 우선 으로 제되어진 제도운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 노동과 

개호를 같이 하는 여성에 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할 것이다.  


